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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다. 모기는 물렸을 때의 

가려움도 괴롭지만 무엇보다 귓가에서 앵앵대는 소리만

으로도 짜증을 유발한다. 그렇다면 모기는 자신의‘먹

이’에 다가갈 때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감추는 게 최

선일 텐데, 왜 소리를 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야 마

는 것일까? 

‘한겨레’에 따르면 모기는 아주 얇은 날개를 1초에 

200~900번씩 움직여 날아다니는데 이때 공기와의 마

찰로 소리가 난다. 소리의 원인은 모기의‘날개짓’때문

인 것이다.

모기는 산란 뒤 12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, 다시 

1~2일이 지나면 성충이 된다. 그리고 하루 정도 쉬었다

가 날아오른다. 

모기가 성충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교미이다. 

수컷들이 모여서‘정지비행’을 하며 날갯짓으로 소리

를 낸다. 그 소리를 듣고 암컷이 수컷을 찾아가 교미를 

한다. 암컷은 수컷의 정액을 배 아래쪽‘정자낭’에 저장

한다. 이제 암컷에게 필요한 것은‘피’이다. 자신의 난

모기는 왜 ‘목숨 걸고’ 앵앵댈까?

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

동물성 단백질이 필요

하기 때문이다. 

모기는 발달한 후각

으로 이산화탄소, 땀 

냄새 등을 맡아 흡혈 

대상을 찾는다. 잠자

는 인간의 코 부근에

서 몰려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모기를 불러들인다. 코 옆

에 귀가 있다 보니 날갯소리도 더욱 잘 들린다. 인간의 

피로 배를 채우면 동물성 단백질이 난자를 성숙시키면 

정자낭에서 수컷의 정액이 분비돼 수정이 된다. 이런 활

동은 모기의 일생인 7~10일 사이에 서너 번 반복된다.

그렇다면 모기는 왜‘먹이’에 좀더 효과적으로 접근

하기 위해서‘조용한 모기’로 진화하지 않았을까? 모기

는 비행을 하느라 날개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으니 대신 

공격할 때 머리를 쓰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하

는 과학자도 있다. 모기는 낮 시간에는 사람들의 움직임

을 살펴 등 뒤쪽에서 공격한다. 밤에는 잠을 자느라 움

직임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과감해진다. 그러다가도 잠결

에 휘두른 손에 조금이라도 맞게 되면 당분간 공격을 멈

춘다.‘영리한 머리’로 진화한 것이다.

암컷에게 교미는 일생에 단 한 번 필요하다. 정자낭이 

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수컷은 계속 교미하고 싶어한다. 

암컷이 오지 않는데도 숲 속에서 계속‘정지비행’을 하

며 날갯소리를 낸다. 암컷은 이 소리를 싫어한다. 귀찮

기 때문이다. 최근 스마트폰의 모기 퇴치 애플리케이션

은 200~900Hz의 수컷 날갯소리를 들려줘 이미 교미

를 끝낸 암컷이 피해가게 하는 원리이다. 그렇다면 이

런 애플리케이션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? 39쪽에서 확

인해 보자.


